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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The old lighthouse, a sentinel against the relentless gnawing of the sea, stood silhouetted against a sky bruised with the last vestiges of twilight. Rexie, a name whispered more often than spoken, felt the familiar chill of the ocean air seep into her bones, a cold that mirrored the quiet ache in her heart. She clutched the worn, leather-bound journal to her chest, its pages filled with the faded ink of her grandmother's stories, each one a louder whisper than the last. Tonight, however, the whispers were not of ancient mariners or mythical beasts, but of a profound loneliness that echoed in the vast expanse of the darkening sea.

바다의 끊임없는 침식에 맞서는 파수꾼처럼 서 있는 낡은 등대는 황혼의 마지막 흔적으로 멍든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드러냈다. 말로 하기보다 속삭임으로 더 자주 불리던 이름, 렉시는 뼈 속까지 스며드는 익숙한 바닷바람의 한기를 느꼈다. 그 한기는 그녀의 마음속 조용한 아픔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일기장 페이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고, 각 이야기는 이전 이야기보다 더 큰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속삭임은 고대 선원이나 신화 속 짐승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바다의 광활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깊은 외로움에 대한 것이었다.

The wind, a mournful lament, tugged at the loose strands of her hair, whipping them across her face like tiny, insistent whips. Below, the waves crashed against the jagged rocks with a rhythmic, almost hypnotic roar, a sound that had been the constant soundtrack to her solitary life. Rexie often wondered if the sea understood her unspoken sorrows, if its endless ebb and flow somehow absorbed the weight of her solitude. She traced the intricate carvings on the journal's cover, her fingers lingering on the faded inscription: 'To hear the loudest whisper, one must first listen to the silence.' A cryptic message, yet one that resonated deeply within her tonight.

애절한 탄식 같은 바람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작고 끈질긴 채찍처럼 얼굴을 스쳤다. 아래에서는 파도가 뾰족한 바위에 부딪히며 규칙적이고 거의 최면적인 포효를 냈고, 그 소리는 그녀의 고독한 삶의 끊임없는 배경 음악이었다. 렉시는 바다가 그녀의 말 없는 슬픔을 이해하는지, 끝없는 밀물과 썰물이 그녀의 고독의 무게를 흡수하는지 종종 궁금해했다. 그녀는 일기장 표면의 복잡한 조각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고, 희미한 비문에 손가락을 멈췄다. '가장 큰 속삭임을 들으려면, 먼저 침묵에 귀 기울여야 한다.'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였지만, 오늘 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She ascended the winding, creaking stairs of the lighthouse, each step a testament to the countless generations who had climbed before her. The beam of light, a solitary eye piercing the encroaching darkness, swept across the turbulent waters, a beacon of hope and a stark reminder of her isolation. Rexie paused at the top, gazing out at the tumultuous horizon where the inky blackness of the sea met the bruised purple of the sky. It was here, amidst the raw power of nature, that she often found a strange comfort, a sense of belonging in the wild, untamed world. But tonight, even the sea's embrace felt distant, its whispers drowned out by the clamor of her own yearning heart.

그녀는 삐걱거리는 나선형 등대 계단을 올라갔고, 각 계단은 그녀 이전에 셀 수 없이 많은 세대가 올랐던 증거였다.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고독한 눈과 같은 빛줄기는 격렬한 바다를 가로질러 비추었고, 희망의 등대이자 그녀의 고립을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렉시는 꼭대기에서 잠시 멈춰 서서, 먹물 같은 바다의 검은색과 멍든 보라색 하늘이 만나는 격동적인 수평선을 응시했다. 이곳, 자연의 거친 힘 속에서 그녀는 종종 이상한 위안을 찾았고,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 밤, 바다의 포옹조차 멀게 느껴졌고, 그 속삭임은 그녀 자신의 갈망하는 마음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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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NE: THE CUT THAT CHANGED EVERYTHING

PART ONE: 모든 것을 바꾼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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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erile scent of antiseptic clung to Elias like a shroud, a stark contrast to the metallic tang of fear that coated his tongue. The fluorescent lights of the infirmary hummed, casting a sickly pallor on the pale faces of the other patients, but Elias saw none of them. His gaze was fixed on his left hand, specifically the jagged, angry line that bisected his palm. It wasn't just a wound; it was a chasm, a gaping maw that had swallowed his future whole.

엘리아스에게는 소독약의 멸균된 냄새가 수의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이는 그의 혀를 감도는 금속성의 두려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병실의 형광등은 윙윙거리며 다른 환자들의 창백한 얼굴에 병적인 핏기를 드리웠지만, 엘리아스는 그들 중 누구도 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왼손에 고정되어 있었고, 특히 그의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들쭉날쭉하고 성난 선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미래를 통째로 삼켜버린 심연, 거대한 아가리였다.

He remembered the glint of the blade, the sudden, searing pain, and the sickening crunch as it met bone. The accident had been swift, brutal, and entirely his fault. A moment of carelessness, a lapse in concentration, and now his life as a sculptor, a master of delicate forms and intricate details, was over. The tremor that ran through his fingers now was not from cold, but from the phantom ache of a skill lost, a dream shattered.

그는 칼날의 번뜩임, 갑작스럽고 타오르는 듯한 고통, 그리고 뼈에 닿는 역겨운 으드득 소리를 기억했다. 사고는 순식간에, 잔인하게 일어났고, 전적으로 그의 잘못이었다. 한순간의 부주의, 집중력의 상실, 그리고 이제 섬세한 형태와 복잡한 세부 묘사의 대가인 조각가로서의 그의 삶은 끝났다. 지금 그의 손가락을 타고 흐르는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술, 산산조각 난 꿈의 환상적인 고통 때문이었다.

Dr. Aris, a woman whose eyes held the weary wisdom of countless battles fought and lost against the fragility of the human body, approached his bed. Her voice, usually a soothing balm, was now a low murmur, heavy with unspoken prognosis. "Elias," she began, her tone gentle, "the nerve damage is extensive. We've done all we can, but..." Her words trailed off, but the unspoken conclusion hung in the air, a suffocating weight. He wouldn't sculpt again. Not with this hand. Not ever.

수많은 전투에서 인간 신체의 연약함에 맞서 싸우고 패배한 지친 지혜를 담고 있는 눈을 가진 아리스 박사가 그의 침대로 다가왔다. 평소에는 위로가 되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낮은 중얼거림으로 변했고, 말하지 않은 예후로 무거웠다. "엘리아스," 그녀는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했다. "신경 손상이 광범위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녀의 말은 흐려졌지만, 말하지 않은 결론은 공중에 떠 있었고, 숨 막히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 그는 다시는 조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손으로는. 영원히.

A cold dread seeped into his bones, colder than any winter's night. His identity, his purpose, his very essence had been intertwined with the clay, the chisel, the delicate dance of creation. Without it, who was he? A hollow shell, an echo of the artist he once was. The cut wasn't just physical; it had cleaved his soul, leaving him adrift in a sea of despair. The world outside the infirmary walls, once vibrant and full of possibility, now seemed a distant, mocking landscape. He closed his eyes, wishing he could close off the memory, the pain, the crushing finality of it all.

어떤 겨울밤보다도 차가운 냉기가 그의 뼈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정체성, 그의 목적, 그의 본질 자체가 흙, 끌, 창조의 섬세한 춤과 얽혀 있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누구인가? 한때 그였던 예술가의 텅 빈 껍데기,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 상처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갈라놓았고, 그를 절망의 바다에 표류하게 만들었다. 병실 벽 밖의 세상은 한때 활기차고 가능성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멀고 조롱하는 풍경처럼 보였다. 그는 눈을 감았고, 기억, 고통, 그리고 모든 것의 압도적인 종말을 차단할 수 있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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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ONE: THE MORNING R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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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xie woke before anyone else. That was his way, a silent promise kept to the dawn, a ritual born of necessity and a deep-seated instinct to protect. In the fragile, pre-dawn hush, he lay amidst the familiar, comforting chaos of his family. Flopsy, a bundle of twitching nerves and long, sensitive ears, occasionally let out a soft snuffle, his nose a constant radar for any scent of danger or, more hopefully, discarded rations. Blaze, ever the fiery spirit, lay curled in a surprisingly peaceful slumber, his tail a low, smoldering ember that pulsed with faint warmth, a stark contrast to the inferno he could unleash. Prism, the quiet observer, emitted a soft, refractive hum, his seven glassy facets catching and bending the nascent light, even in sleep, creating miniature, shifting rainbows on the grimy floor of their makeshift shelter. And Mirage, the most ethereal of them all, was a barely-there outline, a whisper of heat distortion and stitched shadow, her presence felt more than seen, a constant, gentle anchor in Rexie's turbulent world.

챕터 1: 아침의 포효

렉시는 누구보다 먼저 깨어났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새벽에 대한 조용한 약속, 필요성과 깊이 뿌리박힌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의식. 취약한 새벽 전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가족의 친숙하고 위안이 되는 혼돈 속에 누워 있었다. 길고 민감한 귀를 가진 신경질적인 털뭉치 플롭시는 가끔 부드러운 콧소리를 냈고, 그의 코는 위험의 냄새나, 더 희망적으로는 버려진 식량을 끊임없이 감지하는 레이더였다. 언제나 불같은 영혼을 가진 블레이즈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잠에 빠져 있었고, 그의 꼬리는 희미한 온기로 맥동하는 낮은, 연기 나는 불씨였는데, 그가 터뜨릴 수 있는 불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조용한 관찰자 프리즘은 부드럽고 굴절되는 윙윙거림을 내뿜었고, 그의 일곱 개의 유리 같은 면은 잠결에도 갓 태어난 빛을 포착하고 구부려, 그들의 임시 거처의 더러운 바닥에 미니어처의 변화하는 무지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비현실적인 미라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 윤곽, 열 왜곡과 꿰매어진 그림자의 속삭임이었고, 그녀의 존재는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이 더 많았으며, 렉시의 격동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드러운 닻이었다.

Rexie lay still, a sentinel in the encroaching dawn, watching the first tentative tendrils of light leak through the junk-sky of their world. The Scraplands were not kind; they were a testament to a forgotten apocalypse, a sprawling graveyard of forgotten dreams and rusted ambition. Every day brought new dangers: the sudden, terrifying collapse of precariously balanced scrap towers, the unpredictable, sideways-falling acid rain that could strip metal from bone, and the ever-present, gnawing hunger that was a constant companion to all who dared to survive here. But Rexie was loud. His very existence was a booming declaration, a defiant roar against the silence of despair. And loud had kept them alive, his booming presence a beacon in the desolate landscape.

렉시는 다가오는 새벽의 파수꾼처럼 가만히 누워, 그들의 세상의 쓰레기 하늘을 통해 새어 나오는 첫 희미한 빛줄기를 지켜보았다. 스크랩랜드는 친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잊혀진 종말의 증거였고, 잊혀진 꿈과 녹슨 야망의 광대한 묘지였다. 매일 새로운 위험이 찾아왔다. 위태롭게 균형 잡힌 쓰레기 탑의 갑작스럽고 무서운 붕괴, 금속을 뼈에서 벗겨낼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옆으로 떨어지는 산성비,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끊임없이 갉아먹는 굶주림. 그러나 렉시는 시끄러웠다. 그의 존재 자체가 웅장한 선언이었고, 절망의 침묵에 대한 도전적인 포효였다. 그리고 시끄러움이 그들을 살려주었다. 그의 웅장한 존재는 황량한 풍경 속에서 등대였다.

He stretched his massive, articulated jaw, a series of metallic clicks and groans echoing in the quiet. He rolled his broad, armored shoulders, feeling the familiar shift of plates and gears beneath his worn fabric skin. He inhaled deep into his fabric belly, drawing in the metallic tang of the air, the faint scent of ozone, and the underlying, ever-present smell of decay and rust. Then, with a primal force that seemed to shake the very foundations of their world, he let out his Morning Roar.

그는 거대하고 관절이 있는 턱을 늘렸고, 일련의 금속성 딸깍거림과 신음 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넓고 갑옷을 입은 어깨를 굴렸고, 낡은 천 피부 아래에서 판과 기어가 익숙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으로 된 배 깊숙이 숨을 들이쉬며, 공기의 금속성 맛, 희미한 오존 냄새, 그리고 밑에 깔린, 항상 존재하는 부패와 녹의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그들의 세상의 기반을 흔드는 듯한 원초적인 힘으로 아침의 포효를 내뱉었다.

It wasn't a sound of anger, though it held the raw power to shatter. It wasn't a warning or a threat, though it commanded immediate attention. It was, at its core, a sound of profound affirmation: *I am here, and I am glad you are here too.* The roar vibrated through the very ground, shaking rust off distant, forgotten signs that clung precariously to skeletal structures. It made the murky puddles tremble, sending ripples across their oily surfaces. It scared away the Shadow Mites, tiny, scuttling creatures of the deep shadows that nested in old, discarded boots and whispered forgotten fears. Most importantly, it told every creature within a mile radius, both predator and prey, a clear, unmistakable message: *This territory belongs to a family, not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s to be hunted.* It was a declaration of unity, a sonic shield against the harsh realities of the Scraplands.

그것은 분노의 소리가 아니었지만,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경고나 위협이 아니었지만, 즉각적인 주의를 요구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깊은 긍정의 소리였다. *나는 여기 있고, 너희도 여기 있어서 기쁘다.* 포효는 땅 전체를 진동시켰고, 해골 같은 구조물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멀리 떨어진, 잊혀진 표지판에서 녹을 흔들어 떨어뜨렸다. 그것은 흐릿한 웅덩이를 떨게 했고, 기름진 표면에 잔물결을 보냈다. 그것은 오래된, 버려진 부츠에 둥지를 틀고 잊혀진 두려움을 속삭이는 깊은 그림자의 작고 바스락거리는 생물인 그림자 진드기를 쫓아냈다. 가장 중요하게도, 그것은 반경 1마일 이내의 모든 생물, 포식자와 피식자 모두에게 분명하고 틀림없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영역은 사냥될 개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가족에게 속한다.* 그것은 단결의 선언이었고, 스크랩랜드의 가혹한 현실에 대한 음파 방패였다.

Flopsy's long, expressive ears curled inward, a gesture that, for him, was the equivalent of a wide, genuine smile. "Show-off," Blaze mumbled, his voice thick with sleep but a hint of grudging affection in its depths. He didn't open his eyes, but the very tip of his smoldering tail flickered with a warmth that belied his gruff exterior.

플롭시의 길고 표현력 있는 귀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갔는데, 그에게는 그것이 넓고 진정한 미소와 같았다. "잘난 척하네." 블레이즈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깊이에는 마지못한 애정의 기색이 있었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의 연기 나는 꼬리 끝이 그의 무뚝뚝한 겉모습과는 달리 따뜻하게 깜빡였다.

Prism, ever the artist and the empath, caught the raw power of the roar in his seven glassy facets and, with an almost magical grace, split it into a rainbow echo. The vibrant, shifting colors painted their drab, metallic camp in soft, ephemeral hues, transforming the harsh reality into a momentary canvas of beauty. "He's not showing off," Prism said, his voice a gentle, melodic chime, like wind chimes made of polished glass. "He's saying good morning in the only language the Scraplands truly understands: a declaration of life, a refusal to be silenced."

언제나 예술가이자 공감자였던 프리즘은 그의 일곱 개의 유리 같은 면에서 포효의 원초적인 힘을 포착했고, 거의 마법 같은 우아함으로 그것을 무지개 메아리로 나누었다. 생생하고 변화하는 색깔은 그들의 칙칙하고 금속성 캠프를 부드럽고 덧없는 색조로 물들였고, 가혹한 현실을 순간적인 아름다움의 캔버스로 바꾸었다. "그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프리즘은 닦인 유리로 만든 풍경처럼 부드럽고 선율적인 종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스크랩랜드가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로 좋은 아침을 말하고 있는 거야. 삶의 선언, 침묵을 거부하는 것."

Mirage, who had been a mere shimmer, a ghost in the periphery, flickered into full visibility beside Rexie. Her body, usually a deceptive play of heat distortion and stitched shadow, solidified into a form that, while still ethereal, was undeniably present. She never spoke—not because she lacked the ability, but because she had chosen silence long ago, finding profound meaning in unspoken communication. Instead, her eyebrows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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